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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학회, 삼성경제연구소는 호암 이병철 회장의 탄생 10

0주년을 맞아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`한국경제 성장과 기업가 정신`이라는 

주제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.  

 

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"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해 선진경제로 

나아가려면 선대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"이라고 말했다. 남상구 

한국경영학회장(고려대)은 기조연설을 통해 "오늘날 기업경영의 지나친 보수화로 

기업가 정신이 퇴조하고 있는 현상은 실로 안타까운 일"이라고 강조했다.  

 

호암재단 이현재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"호암이 이룩한 지난 100년에는 우리의 미

래가 담겨있다"며 "오늘날 호암의 사상과 철학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와 미

래에 속한 것"이라고 언급했다.  

 
심포지엄에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타룬 칸나 교수를 비롯해 프랑스 소르본대학

(파리 제4대학)의 랑리 박 바흐조 박사와 도미닉 바흐조 교수, 일본 게이오대학의 

야나기마치 이사오 교수 등 해외 석학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. 국내에서는 연세대 

경영대학의 장진호 교수와 서울대 경영대학의 송재용 교수가 발표를 담당했다.  

 

타룬 칸나 교수는 `한국의 기업집단과 신사업 창출`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기업집단

이 산업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이론적.실증적으로 분석했다. 장진호 교수는 `한

국 경영사에서 호암의 위치`를, 랑리 박 바흐조 박사와 도미닉 바흐조 교수(소르본

대)는 `유럽 경영사학의 관점에서 본 호암의 경영 이념`을, 야나기마치 이사오 교수

(게이오대)는 `호암의 인재경영`을 주제로 각각 40분씩 발표했다.  

 

심포지엄의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송재용 교수는 `21세기 한국과 기업가 정신`이라

는 주제 아래 호암의 기업가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.  

 

또 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은 `호암의 추억: 곁에서 본 호암 이병철 회장`

이라는 주제의 런천특강을 통해 본인이 지켜보았던 호암의 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

들려줬다.  

 

이날 행사에는 학자와 기업 임원, 학생,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등 다양한 계층을 망

라한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.  

 
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기업가로서 호암 이병철 회장의 진면목을 국내 뿐 아니라 세

계적 저명학자들의 관점을 통해 재조명하고 21세기 새로운 100년을 향한 한국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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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성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.  

 

[김대영 기자 / 이승훈 기자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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